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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요약 – 브라가의 골짜기
본  문 : 역대하 20:1~13
설교자 : 엄기영 선교사

크리스챤이 경험하는 좌절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역대하 20:1-13 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지키기 위해 경제, 교육, 외교 등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철저히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격 해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드러내며 간구하였다.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직한 모습을 고백한 것이다.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를 위로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과 결정권을 의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 되어야 한다. 이런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는 감사와 찬송만을 올릴 뿐이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본질 앞에 우뚝 서서 브라가의 골짜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감사와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성숙’을 위해 달려 왔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좌절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도록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비켜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굴복하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지며, 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낫다는 믿음이 생길 때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비껴 서는 일이 쉬워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애착을 느끼고 가장 사랑하는 부분 앞에서는 참으로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히 내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지만 주님의 역사는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사실 나는 힘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겠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좌절감은 참으로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의혹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그러나 신앙은 선택임을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항상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한다.
- 이 글은 사랑의교회 어느 제자훈련생의 설교요약 숙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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